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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제약, 경영분쟁을 발전 전기로…
강신호 회장,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 … 연구개발 협력 의사도 피력

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전격 화해하고 이사회 멤버로 수용하기로 합의한 둘째 아들 

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과 유충식 동아제약 전 부회장을 “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”고 3월26일 말했다.

강신호 회장은 동아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제약업계 원로들과 동아제약 임

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“지금까지 일을 되돌아보니,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아 송구스럽다”며 “이를 

갚기 위해서라도 동아제약을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 키워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된다”

고 말했다.

특히, “날로 급변하는 국내외 제약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약기업들이 전문분야를 강화하면

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호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”고 말해 다른 제약기업

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 우호관계 구축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.

한편, 동아제약은 수석무역과 한국알콜 측이 3월22일 합의한대로 자체 추천한 이사후보자 9명에 대한 주주

제안을 철회하자 3월22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약속대로 유충식 전 부회장과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을 이사후

보자로 추천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

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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